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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athletes and career resilience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athletes registered in the athlete registration system of the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and 37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in the e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all variable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Career barrier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resilience. Second, the direct effect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resili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wed an indirect effect, and it was verified that 

i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e study confirmed the importance of career 

resilience that athletes need to have in order to acquire new and challenging career competencies 

in a changing career environment, even though they decided their career path early. It was 

suggested that career guidance and support that can enhance self-efficacy are needed.

Key Words : Athletes’ career, career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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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운동선수가 지각한 진로장벽이 경력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고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

템에 등록했던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최종 370부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

장벽은 경력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은 경력탄력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진로장벽은 경력탄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진로장벽과 경력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간접

효과를 보여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이른 시기 진로를 결정하였

지만 변화된 경력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적인 경력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가져야 할 

경력탄력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의 향상을 위해 진로 장벽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로지도 및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운동선수 경력, 경력탄력성, 진로장벽,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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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력은 개인의 생애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일과 직업 경험의 총체(Greenhaus et al., 

2010)이며, 이는 특정한 시기에 결정하고 선택하기보다는 개인의 삶과 직업 생활을 준비하

고 적응해나가는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것(Jeong & Jyung, 2015)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신

의 전문적 역량에 기초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그 분야의 전문성에 기초

하여 경력을 개발해온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생애 과정을 통한 경력 개발에 있어 여러 도

전들을 경험하게 된다(Martin et al., 2014; Park et al., 2013).

운동선수는 전직하거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일이나 학업에 집중하는 시기는 또래

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다른 발달 단계를 경험한다(Chon & Choi, 2017). 그들은 선수

생활을 통해 전문 체육인의 경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며, 은퇴 이후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준비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Pearson & Petitpas, 1990). 운동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에만 초점을 두고 오랫동안 선수

로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은퇴라는 상황을 맞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혼란스

러워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게 된다(Kim & Chang, 2019). 그래서 선수로서의 

경력이 아닌 새로운 분야로 경력 전환을 맞이하게 될 때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Kim & Choi, 2020),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극복할 줄 알고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근래 연구가 확장되고 있는 경력탄력성 개념은 예상하지 못한 직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개인의 특질(London & Noe, 1997)로서, 새로운 진로로의 전환이나 적응에 있어 중요한 능력

으로 간주된다. 한 분야에서 경력관리를 해왔던 운동선수가 여러 외부환경에 의해 경력 정

체 및 중단이 되는 상황에 놓여 경력이 전환되는 경우 경력탄력성은 운동선수의 경력 발달

과 전환에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러한 경력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서는 개인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있다(Im & Lee, 2020).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에 방해가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개인 심리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과 배경들을 의미하며(Swanson & Woitke, 1997), 운동선수가 인식하는 진로장벽은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진로장벽 인식은 선수들의 진로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부적으로 작용

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선수로서 생활해오다가 은퇴 후 새로운 환경에서 직업 생활을 

하는 은퇴선수에게는 새로운 진로에의 적응과 개발 과정을 방해하기도 한다. 

운동선수가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학교생활 경험, 진로 효능감, 선수 정체성 등 여러 변인

들과 관련이 있으며(Cox et al., 2009),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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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음을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Cha & Lee, 2014; Jang & Song, 2015; Kim, 

2016). 따라서 현역 선수로서의 성공적인 경력관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은퇴선수들을 위해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을 낮춰주는 것은 운동선수 경력 개발에 필수적이다.

Hackett & Betz(1981)는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진로발달이론을 접목시켜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개념을 제안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효율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

을 주어 개인이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를 말하

며(Taylor & Betz, 1983),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운동선수들의 은퇴 불안이나 

운동 몰입(Jeon & Lee, 2020; Kim & Kim, 2018)과 관련한 연구를 포함해서 진로준비행동, 전

공만족도, 진로발달, 진로결정수준들과 영향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동안 운동선수의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실제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는 운동선수 일자리 창출(Lee & Cho, 2012), 은퇴선수 대상 지원센터 건립방안(Nam et 

al., 2012), 학습권 보장 및 전문성을 갖춘 진로상담사 보급(Kim, 2014) 등과 같이 선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선수 지원에 관한 연구들 

또한 은퇴선수로 집중되어 있다(Kang & Kim, 2013; Park & Han, 2011). 하지만 운동선수의 

진로를 전 생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현역・은퇴선수를 구분하지 않고 운동선수에서 다

른 직무, 전직했지만 이직이나 전직으로 경력을 전환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포함하여 운동선

수의 다양한 진로 생애를 고려한 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력을 전환하려는 현역 및 은퇴선수가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경력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현역 또는 은퇴선수가 지각한 

진로장벽과 경력탄력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에서 선수들의 진로 의사결정 자기효능

감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운동선수 경력개발을 위한 선수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의

의를 가질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장벽  

진로장벽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시작했던 초기에는 통일된 용어로 사용되지 못하고 진로

와 관련된 장벽 또는 지각된 장벽 등으로 사용하며 진로장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Jung & Ha, 2018). 하지만 Swanson & Tokar(1991a)의 연구를 통해서 진로장벽 검사(CBI: 

career barriers inventory)가 개발되고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진로장벽이라는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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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기 시작했다.

진로장벽의 변인은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로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사실보다 개인이 그 상황과 일련의 사건들에 대

해 얼마나 어렵다고 인식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지각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임

을 의미한다(Seo & Lee, 2021). 따라서 진로장벽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개인의 진로

발달과 경력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진로장벽으로 인식되는 부정적인 요소는 제

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Fitzgerald et al.(1995)은 지각된 장벽으로 진로장벽을 설명하고 Luzzo(1997 August)는 진

로와 관련한 장벽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개인적이거나 환경적인 조건, 사건들이 개

인의 진로발달과정에서 발달에 어려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진로장벽이라고 정의되기도 하

였다(Swanson & Woitke, 1997). London(1997)은 진로장벽에 대해 개인이 갖는 심리적인 요

소와 정서적인 인지 여부가 다르며 그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

다. 

국내 연구에서 Lee(2006)는 진로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방해되는 요인으로 

인지하는 것이 진로장벽이라고 보았다. 진로장벽은 개인의 직업 혹은 진로계획을 방해하는 

것으로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험을 해나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간주된다(Lee, 2009). Song & Jeon(2013)의 연구에

서는 진로와 관련된 진학이나 조직 내 승진, 회사 입사와 같은 경험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결정이나 목표 등에 영향을 미치고 방해하는 부정적인 사태로 설명하였다. 

또한,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

준비행동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Jang & Song, 2015; Kim, 2016; Lee, 2017)들이 있

었다. Lee & Choi(2020)는 진로장벽을 심리적・환경적 진로장벽으로 구분하여 진로준비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는데 심리적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환경적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고, Cha & 

Lee(2014)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진로장벽, 환경적 진로장벽 모두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부

적 영향력을 보였다. 

진로장벽을 높게 인지하는 학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실제로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Youn & Choi, 2020). Bang & 

Kim(2017)의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진로장벽이 영향관계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진로장벽 중 부족한 자기 이해와 외적장벽이 다른 하위 

요인보다 자신의 취업 스트레스를 높이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체육계열 여대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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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Hong & You, 2020), 운동선수, 체

육계열, 일반계열 대학생들과 비교한 Kang(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 운동선수가 체육 및 일

반계열의 대학생에 비해 진로장벽과 취업 스트레스 모두가 더 높았다. 

진로장벽에 관한 측정도구는 Swanson & Tokar(1991b)의 연구를 통해서 CBI가 개발되어 

총 18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에서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과거 경험한 어려움,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것을 진로장벽으로 정

의하고 진로 장애 탐색검사(Korean Career Barrier Inventory: KCBI) 척도를 개발하였다(Kim, 

2001). 그리고 기존에 개발된 진로장벽의 척도를 심리적, 객관적 진로장벽으로 구분하여 보

완하였다(Kim, 2007). 본 연구에서는 Choi & Min(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연구의 목

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자기효능감이 인간의 행동과 관련해서 심리적 변인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예언할 때 유용하다는 것을 주목하여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분야에 적용하여 진

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다(Hackett & Betz, 198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에게 있어 진로결정, 학업목표와 

성취, 진로행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Lent et al., 1994), 자기효

능감은 심리 내적 특성으로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낮다면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직면하지 않고 주

저하게 되는데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적극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향후 진로와 관련된 결정이나 믿음과 연관되고, 이러한 

신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진행하려 한다

(Chung, 2015).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이후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념은 진로와 관

련해서도 좋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동기(Kim & Chang, 2019)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기효

능감이 낮은 수준이라고 해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한다면 자기효

능감이 향상된다고 보고한 연구(Cho et al., 2020)도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공 또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기도 한다(Lee, 2000). 또한,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며(Duffy et al., 2013), 자신의 진로를 결

정할 때 개인적 확신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으로서 갖는 소명과 자기애적

인 성향, 진로태도 성숙과의 관계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를 보여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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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im & Lee, 2012).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일 희망의 매개효과를 나타낸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Yoo, 2012). 또한, Ha(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정서지능과 사회적지지가 경력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가 증명되었다. 유도선수를 대상 연구(Nam et al., 2016)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 향상되는 것은 진로와 관련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이 진로태도를 성숙

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변인들과 강한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진로 장벽을 인식

하는 경우에 이 어려움을 딛고 경력에 대한 긍정적 노력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에도 관계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인 CDMSES는 총 50문항으로 진로선택 능력의 하위 요인

을 미래 계획 설계, 목표 설정, 직업정보 수집, 자기평가 및 문제 해결 총 다섯 가지로 구성

된다(Taylor & Betz, 1983). CDMSES-SF는 CDMSED가 25문항으로 자기평가, 정보 수집, 목표 

설정, 진로계획, 문제 해결 다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축소된 단축형 척도로 구성되었다(Betz 

et al.,1996). 자기평가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자신감으로 자신의 능력, 가

치, 욕구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 수집은 자신이 흥미를 갖거나 관심을 두

고 있는 직업을 찾아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탐색할 수 있는 믿음 또는 자신감을 의

미한다. 목표 설정은 진로와 학업에 있어 후회하지 않고 결정하는 자신감을 뜻하고 진로계

획은 진학과 취업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행동할 것으로 자신에 대해 믿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은 진로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Kim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타당한 측정도구로 인정받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DMSES(Taylor & Betz, 1983)의 단축형인 CDMSES-SF(Betz et al., 1996)를 번안하여 사용한 

Lee(2001)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며, 하위 변인은 미래계획과 직업정보, 목

표설정 및 문제해결, 자기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3. 경력탄력성  

개인의 진로 동기(career motivation)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경력탄력성(career 

resilience) 개념이 구안된 것은 London(1983)에 의해서다. London(1983)은 경력탄력성을 "최

적화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경력 단절에 대한 개인의 저항(p. 621)”으로 정의하였으며, 경력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경력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갈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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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경력탄력성은 3개의 하위 영역, 자기효능감, 위험 감수, 의존성으로 구성된 다

차원적 개념이다(London, 1983). 첫 번째 차원인 자기효능감에는 자존감, 자율 욕구, 적응력, 

내부 통제, 성취 욕구, 주도성, 창의성 욕구, 내부 작업 표준 및 개발 지향의 차원을 포함한

다. 두 번째 차원은 위험 감수로써, 여기에는 위험 감수 성향,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안전 욕

구, 불확실성과 모호성에 대한 수용이 포함된다. 마지막 차원인 의존성은 경력 의존성, 상급

자와 동료의 인정 욕구가 포함되며, 의존성의 다른 요소들과는 부적 관련이 있는 경쟁력도 

포함된다. 자기효능감 및 위험 감수가 높고 의존성이 낮을수록 개인의 경력 탄력성은 높다

고 볼 수 있다. 즉, 경력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구

조를 추구하고, 조직 성과에 자신의 행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경력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신만의 구조를 만들고, 결과가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력탄력성 개념은 주로 조직에 기반한 개인의 경력 태도와 

관련되며 실제 어려운 여건에서의 개인의 적응과 대응성을 의미한다. 

이후 London & Mone(1987)의 연구에서도 경력탄력성은 경력개발 동기의 주요 요소 중 하

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되었다. 비

슷한 맥락에서 국내에서는 Lim(2004)이 향후 진로 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직업세계의 

변화의 방향에 따라 진로개발 모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하고, 이에 진로탄력성이 고려되어

야 한다고 언급하며 career resilience를 ‘진로탄력성’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진로 교육과 

관련한 청소년과 대학생의 진로탄력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Cho, 

2020; Im & Lee, 2020).  

한편 Gordon & Coscarelli(1996)는 탄력성에 심리적 영역과 환경적 영역을 포함하였다. 여

기서 심리적 영역은 지능, 자발성, 양성성, 내적 통제, 대인관계능력 등을 의미하며, 환경적 

영역은 스트레스원이나 장애물 제거, 지속적인 부정적 사건의 중지, 자아존중감 향상, 성공

을 위한 대안 제공 등을 포함한다. 또한, Grzeda & Prince(1997)는 London(1983, 1993)의 진

로동기모델, Noe et al.(1990)의 진로 동기 측정 도구의 내용을 통합하여 탄력성,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을 경력탄력성의 하위요소로 두었다. 이러한 개념들은 진로 동기모델에 파생된 

London(1983)의 논의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으며, 이후에는 그 하위요소로 자기에 대한 

신념, 주관적 성공, 자립, 변화 수용성(Fourie & van Vuuren, 1998) 등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진로탄력성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Im & Lee(2020)는 그동안

의 진로탄력성 연구들이 개인적 요소, 사회적 요소, 학습적 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이전의 Kim(2014)의 연구에서 구분했던 개인적 요소, 직무적 요소, 사회적 요소에 덧붙여 태

도와 행동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경력탄력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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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선행변인들로서는 대학생의 진로신념(Park & Kim, 2019), 부모의 지지(Im & Lee, 

2020) 등을 포함하며, 진로장벽 인식은 경력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Lee, 2019). 

Park & Jyung(2012)은 기존 도구들을 국내 맥락에 더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대기업 사무직

을 대상으로 한 경력탄력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선행연구 분석결과 경력 탄력성의 구성

요소를 자기인식도, 위험감수성, 변화수용성, 자발성, 네트워킹활용성, 기타의 6가지 유형으

로 유목화하였다. 한편 Kim(2014)은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력탄력성을 측정하기 위

한 도구를 개발하면서, 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관계활용의 5가지 하위 요

인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의 경력 생애에서 새로운 경력개발 도전을 위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태도와 능력으로서의 경력탄력성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Park & 

Jyung(2012)이 개발하여 활용한 경력탄력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4. 변인 간 관계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발달이나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부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진로장벽에 대한 인지가 강할수록 경력 주체는 미래에 대한 삶과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경력개발에 저해 요인이 된다. 특히 

경력탄력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경력탄력성보다는 진로탄력성의 개념으로 진로장벽

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Lee(201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

력성은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대학생과 재취업 구직자 대상의 연

구에서는 진로탄력성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기도 하

였다(Cho, 2020; Cho & Yu, 2017; Kim, 2020). 

진로장벽을 극복하는데 있어 경력탄력성은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London(1983)이 제시한 진로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행동임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력탄력성은 진로장벽을 해결하고 극복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장벽은 경력탄력성에 중요한 부적 선행요인임이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

진 바 있다.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은 진로선택에 대한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Lee 

& Jyung, 2007). 즉 진로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개인은 진로장벽을 인식

할수록 그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지각한 진로장벽은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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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과 같은 변인이 매개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

였다(Lent, et al., 2000).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진로장벽을 해결하거나 극복하려면 자기효능

감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Bandura, 1997).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것처럼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게 되면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in & Chung, 2021; Lee & Kim, 

2017). 

대학 운동선수들의 진로장벽에 대해 연구한 Chung(2019)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진로장벽을 보고하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과 

진로발달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되었고(Kim et al., 

2018),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결과(Kim & Park, 

2013)도 보고되었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한 다른 변인들간의 관계에서도 매개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소명과 진로 적응성 간의 관계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Shin, 201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Lee & Park.,  

2019). 진로장벽과 진로발달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

과를 보고하였다(Chung, 2019). 이러한 연구들은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진로장벽과 경

력탄력성간의 관계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으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경력탄력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진로탄

력성은 진로동기 모델에서 상황 조건과 서로 작용하여 개인의 진로결정과 행동하는 것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London, 1983).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 관계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변인이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융통성 있게 반응할수록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스스

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됨을 알 수 있다(Lim & Yoon, 2013). 진로를 결정하는데 요

구받는 일련의 과제들을 잘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들을 유연하게 수용할 

줄 아는 것이라는 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탄력성 간의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다

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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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운동선수가 지각한 진로장벽이 경력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실증적으

로 확인하는 한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해 연구 변인 간 구체적인 발현 기

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

템에 등록된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온・오

프라인, 모바일 방식을 혼용하여 진행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및 응답 오류 자료를 제외한 최

종 370부의 설문응답 자료가 통계분석을 위해 선정되었다. 해당 설문자료에 응답한 응답자

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220명(59.5%), 여성 150명(40.5%)이었

고, 연령의 경우 20대 219명(59.2%), 30대 93명(25.1%), 40대 48명(13.0%), 50대 이상 10명

(2.7%) 순으로 나타났다. 운동 종목의 경우 아이스하키 95명(25.7%), 스쿼시 71명(19.2%), 우

슈 45명(12.2%), 육상 37명(10.0%), 야구 32명(8.6%), 사격 26명(7.0%), 조정 25명(6.8%), 골프 

12명(3.2%) 등이 주요 응답으로 나타났다. 선수 경력 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이 151명

(40.8%), 10년 이상 15년 미만 113명(30.5%), 15년 이상 78명(21.1%), 5년 미만 28명(7.6%) 등

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이미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도구에 대하여 본 연구맥락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문

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 방식을 활용하여 측정을 시도하였다. 각 측

정도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진로장벽의 경우 Choi & Min(2008), Lim(2020)의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해당 진로장벽 측정도구는 개인 정보적 장벽 6문항, 직업 부

정적 장벽 2문항, 자아 부정적 장벽 2문항 등 3개의 하위 요인,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신뢰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935로 나타나 적절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

다. 

다음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Betz et al., 1996)이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SF)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연구에 활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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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해당 측정도구는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등 총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척도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Cronbach α는 .964로 나타나 적절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경력탄력성을 측정하고자 Park & Chung(2012)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

다. 해당 측정도구는 자기인식 4문항, 변용수용성 3문항, 위험감수성 4문항, 네트워킹 활용

성 3문항 등 4개의 하위 요인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Cronbach α의 경우 .938로 

나타나 적절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3. 연구절차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응답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25.0, AMOS 25.0을 사용하였다. 

연구 절차별 적용된 연구방법 및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설문응답자의 연구변인에 대한 인

식과 분포, 정규성 수준을 확인하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에 대

한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에 기반한 측정모형 평가를 

수행하였다. 타당도의 경우 판별타당도 검증은 추출된 분산 평균(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와 상관계수 비교검증법을 적용하였고(Fornell & Larcker, 1981), 수렴타당도

의 경우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 표준화요인적재치 크기를 확인하였다(Hair et al., 2018). 신

뢰도의 경우 Cronbach α와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 간 직접・간접효과를 실증하기 위하여 잠재변인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매개효과 모수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5,000회의 Bootstrapping을 통해 확인된 결과에 대해서 bias-corrected 95% 신

뢰구간을 설정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변인의 측정을 모두 동일한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측정방법에 기인하여 편의가 나타나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에 동일방법편의 문제의 검토를 위하여 Harman’s 

single factor test를 실시한 결과 1개 요인의 총 분산 값이 44.599%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

치는 동일방법편의에 의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예측되는 판단 기준인 50%보다

(Roni, 2014)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일방법편의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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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 연구 변인으로 선정한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경력탄력성에 대하여 

설문응답자의 인식 수준과 분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은 2.104~3.999, 표준편차는 .746~1.007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음으로 각 변인의 다변량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변량 왜도 및 첨도 절댓값을 살펴본 

결과, 왜도는 최소 .50에서 최대 .583, 첨도는 최소 .151에서 최대 1.077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비정규성에 의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왜도 3 이상, 첨도 10 이상 기준을 충

족하지 않으므로(Kline, 2010), 자료의 비정규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표 1> 참조).

구분 M SD 왜도 첨도

진로장벽
직업 부정적 장벽 2.514 1.007 .227 -.500
개인 정보적 장벽 2.300 .954 .367 -.696
자아 부정적 장벽 2.104 .954 .583 -.47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평가 3.782 .751 -.050 -.797
직업정보수집 3.648 .788 -.100 -.209
목표설정 3.728 .830 -.153 -.324
진로계획 3.564 .882 -.120 -.514
문제해결 3.626 .784 .101 -.151

경력탄력성

자기인식도 3.999 .746 -.152 -.946
변용수용성 3.846 .758 -.131 -.654
위험감수성 3.680 .792 -.093 -.153

네트워킹활용성 3.914 .750 -.075 -1.077

<표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2. 측정모형 평가

측정모형 평가는 변인 측정을 위해 사용된 측정지표가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구현되는 잠

재변인을 충분히 대표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타당도의 경우 

판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 양 차원에서 검증이 이루어졌다. 우선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각 

변인의 상관관계와 추출된 분산평균의 제곱근 값을 비교하였다. 만약 서로 다른 구성개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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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 크기보다 각 잠재변인에 속하는 측정변인의 설명력이 더 큰 경우 

각 변인은 변별적으로 서로 다른 구성개념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 <표 2>는 각 변

인의 상관행렬과 추출된분산평균 제곱근 값을 포함한 결과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경우 

진로장벽과 부적 상관관계(r=-.558)를 보인 반면 경력탄력성과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r=.842)

를 나타냈다. 한편 진로장벽의 경우 경력탄력성과 강한 부적 상관관계(r=-.590)을 나타냈다. 

이러한 각 변인의 상관관계와 추출된분산평균 제곱근 값을 확인한 결과 각 변인의 상관관계

보다 추출된분산평균 제곱근 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에서 판별타당도가 확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AVE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 경력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733 (.856)
진로장벽 .717 -.558 (.846)
경력탄력성 .709 .842 -.590 (.842)

(  ): 추출된분산평균 제곱근( ) 값을 의미함. 모든 상관계수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함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행렬 및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다음으로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잠재변인에 대한 관측변인의 표준화 요인적

재치를 도출한 결과, 모든 관측변인은 해당 잠재변인에 표준화 요인적재량 .7 이상으로 높게 

적재되었으며,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Hair et al., 2018). 

따라서 적절한 수렴타당도 수준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뢰도 수준을 파악하고자 잠재적인 변인에 대한 적재치 크기에 따른 상대적 가중치를 고

려하는 합성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이 적절성 판단 기준인 .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Gefen, 2003), 최종적으로 측정값에 대한 적절한 신뢰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참조).

구분
표준화
적재치

임계비 Cronbach α CR

진로장벽

개인 정보적 장벽 .941 18.883***

.935 .883자아 부정적 장벽 .787 -

직업 부정적 장벽 .803 16.8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목표설정 .905 20.165***
.964 .932문제해결 .783 16.605***

자기평가 .785 -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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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은 측정모형으로 검증된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

어 진행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되는 주요 항목을 살펴본 결과 RMSEA .087, CFI .962, TLI .950, SRMR .039로 나타

났으며, 이는 모형의 수용조건을 충족시키는 결과이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적

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0)([그림 1] 참조).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변인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변인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먼저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438, β=-.558, p<.001). 즉, 진로장벽

에 대해서 인식하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수준은 감소할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경력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844, β=.747,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증가할 

경우 경력탄력성 수준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진로장벽은 경력탄력성에 대

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으며(B=-.154, β=-.173, p<.001), 따라서 진로장벽 인

식 수준이 증가할수록 경력탄력성 수준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1] 구조모형 검증 결과

직업정보수집 .891 19.742***
진로계획 .907 20.231***

경력탄력성

네트워킹활용성 .762 18.516***

.938 .907변용수용성 .907 25.793***
위험감수성 .796 19.988***
자기인식도 .894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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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
오차

임계비

진로장벽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38 -.558 .045 -9.696***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경력탄력성 .844 .747 .061 13.752***

진로장벽 → 경력탄력성 -.154 -.173 .038 -4.026***
*** p<.001

<표 4> 연구변인 간 영향관계 검증 결과

각 변수 간 경로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진로

장벽이 경력탄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173, p<.001), 진로

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경력탄력성에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

=-.417, p<.001), 진로장벽과 경력탄력성 영향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효

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진로장벽은 독립적으로 경력탄력성을 감소시키는 부적 영

향을 미치며, 동시에 진로장벽이 해당 개인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면서 결국 경

력탄력성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분 효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경력탄력성

진로장벽

직접효과 -.558*** -.173***

간접효과 - -.417***

총효과 -.558*** -.59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직접효과 - .747***

간접효과 - -

총효과 - .747***

비고: Boostrapping 5,000회, 추정치는 표준화회귀계수를 의미함. 
*** p<.001

<표 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진로장벽을 운동선수가 지각하고 있는 진로 관련 어려움으로 보고 인식된 진로

장벽이 선수들의 경력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의 논의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을 전환하고자 하는 운동선수가 지각한 진로장벽은 경력탄력성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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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Cho & Yu, 2017; Kim, 2020). 이는 선수로서 생활을 하고 있어도 경기력이나 종목의 

비활성화, 슬럼프 등 다양한 사유들로 선수 생활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경우나 다른 직

무에서 적응이 어렵거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운동선수들은 경력전환

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이는 곧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둘째, 운동선수가 지각한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가진다. 운동선

수들은 진로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인식하게 되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스스로 적극적인 태도

를 가지기 어렵게 한다. 또한, 운동선수들은 선수 생활이 길어질수록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

는 구조적 상황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운동 이후의 경력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진로장벽과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Jung, 

2019); Kim et al., 2020)의 결과와도 같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경력탄력성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

로 확인되며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Lee, 

2007; Lim et al., 20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

감이 향상되고 진로선택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Chung, 2007). 이 연구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Park, 2018)와도 일치한다.

넷째, 진로장벽과 경력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간접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는 진로장벽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변화되는 환경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더라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다면 예상하지 못하는 경력 환경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개인의 경력관리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연구와 진로지도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그동안 진로탄력성이나 경력탄력성 연구는 학생들이나 사무직, 직업훈련중

인 성인들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직업 생애의 특징과 경력 환경에 따

른 개인의 진로장벽인식, 경력탄력성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전문적 역량개발을 위해 선수로서 직업생활

을 시작한 경력 주체들이 은퇴 후, 혹은 현역 생활을 통해서 도전적인 경력 환경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인식하고 극복해갈 수 있는지 밝힐 수 있는 맥락적인 경력 탄력성 개념과 구성 요

소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운동선수의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거나 향후 갖게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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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로장벽 인식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개인의 진로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만큼 진로장벽의 인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면 선수로서 은퇴 후 만족스

러운 직업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문 체육인으로 선수생활을 해온 많은 

이들은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나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개인의 인적 네

트워크를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특성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높고 

그로 인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동료 선후배, 지도자, 학부모와 같은 주변 자원들이 선수들의 경력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시사한다.  

셋째, 운동선수들은 좋은 결과를 성취해내야 한다는 중압감이 큰데,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 신념을 토대로 현재의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다. 

선수들의 직업생활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변화를 겪는

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따라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 중요하다. 예컨대,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수진로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으나 선수 개인의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 내지는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직무 관련 체험 프로그램이나 스포

츠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관계망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관에서 학생선수로서 생활하는 시기에서부터 자

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 선수의 심리지원이 가능한 스포츠심리상담사와의 주

기적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감독, 코치와 같은 지도자에 대한 지도 및 소통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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